
원희룡 장관,“천안·홍성 국가산단을 힘쎈 충남의 양 축으로”

- 18일 천안에서 충남 국가산단 성공조성과 교통망 확충 논의 -

□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 18일(월) 오후 1시 30분 천안시청에서 

‘국토교통부-충청남도 현안회의’를 가지고 김태흠 충청남도지사, 박상돈 

천안시장, 이용록 홍성군수와 함께 천안 미래모빌리티, 홍성 미래신산업 

국가산단의 내실있는 조성과 충청 발전을 위한 인프라 추진과제를 논의하였다.

□ 이날 회의에서 국토교통부는 천안 신규 국가산단에서 천안·아산의 디스

플레이, 모빌리티 선도기업들이 지속 투자하고 성장하도록 지원하고, 

홍성 국가산단에는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생태계를 조성해 내포신도시가 

행정과 산업이 함께하는 도시로 발돋움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.

 ㅇ 정부는 지난 3월 출범한 ‘범정부 추진지원단’을 통해 산단 조성에 힘을 

모으고, 우수한 기업이 지방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원팀으로 

노력할 것임을 강조하였다.

□ 원 장관은 “대통령께서 약속하셨듯이 충남이 차세대 디스플레이와 미래 

모빌리티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천안·홍성 신규 국가산단을 그 어느 

때보다 빠르게 조성하고, 아산만 일대의 자동차, 반도체, 디스플레이 

산업을 연결하는 충남 경제의 핵심 축이 되도록 지원하겠다”고 밝혔다.

 ㅇ 이와 함께, “충청지방정부연합 출범을 앞둔 충청이 힘쎈 초광역권으로 

도약할 수 있도록, 국토부가 앞으로 지역발전에 필요한 도로·철도 신규 

노선의 차기 국가계획 반영, 생활교통 인프라 확충을 함께 고민하겠다”고 

밝혔다.

□ 회의 이후 원 장관은 천안시장, 아산시장과 함께 천안역과 온양온천역을 

찾아 천안역세권 개발, GTX-C 연장 등 지역 핵심 현안을 청취하였다. 

 ㅇ 원 장관은 “천안·아산은 수도권과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어 주민의 

생활교통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교통수단을 도입할 

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, 앞으로 충청권 교통인프라 확충으로 주민이 

체감할 수 있는 삶의 변화를 만들어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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